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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유공장 폭발 “5명 사망”
인화성 액체 처리구역 보수작업 도중 … 폭발에 이어 화재 발생

미국의 한 정유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2일 오전 12시 경 미국 워싱턴 애너코르터스에 있는 한 정유공장에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정유기업 테소로코프에 따르면, 워싱턴 시애틀 북쪽 애너코르터스에 위치한 정유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일

어나 남성 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다른 남성 2명도 온 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이 정유 과정에서 발생한 인화성 액체를 처리하는 구역에서 보수작업을 진행 하고 있었

다고 밝혔다.

테소로코프는 2005년과 2007년에도 안전기준을 위반해 각각 6000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2009년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1만22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2일 발생한 사고는 2005년 영국 석유기업 BP의 텍사스 정유공장 폭발로 15명이 숨지고 170여명이 다친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사고이다.

미국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국과 워싱턴 노동산업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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